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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 양육미혼모 65명을 대상으로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상태불안 정도와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재가 양육미혼모의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

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 3.52점, 사회적지지 3.49점, 상태불안 

2.47점으로 중간수준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자아존중감은 연령, 아버지의 교육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회적지지는 연령, 평소피로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상

태불안은 연령, 평소 피로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

중감과 사회적지지(r=.286, p=.021)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자아존중감과 상태불안(r=-.780, p=<.001) 

그리고 사회적지지와 상태불안(r=-.425, p=<.001)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 변수로서 상태불안과 사회적지지와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재가 양육

미혼모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를 향상시키고 상태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중심어 :∣양육미혼모∣자아존중감∣사회적지지∣상태불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grees of and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state anxiety in community-dwelling unmarried mother raising 

a child.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design was used. Data were collected from 65 participants 

with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May to December, 2011. First, the mean of self-esteem was 

3.52, social support 3.49, and state anxiety 2.47 respectively. Second,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r=.286, p=.021),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state anxiety was statistically significnt(r=-.780, p=<.001), and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state anxiety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r=-.425, 

p=<.001). Self-esteem for unmarried mother raising a child  in the study was confirmed as the 

primary important concept. Also,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state anxiety was 

verified as significant. Therefore, study is needed to develop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for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improvement, and state anxiety decrease of unmarried mother 

raising a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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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및 개방화

와 함께 고령화, 낮은 출생률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

장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가족은 형태적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특정한 가족형태에 부여되어왔던 

정당성의 토대 역시 크게 약화되는가 하면, 가족의 개

인화 경향 역시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더욱

이 이혼 및 독신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제결혼

으로 인한 다문화가족 역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문화적 수용은 크게 높아

지고 있다[1].

미혼모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

거나 분만한 여자를 말하며 그중에는 이미 결혼한 기혼

자가 사별, 이혼, 별거상태에서 법적 관계가 아닌 남자

와의 관계에서 임신했을 경우도 있고 또 처녀가 혼전 

임신을 한 경우를 말한다[2]. 이중 자녀양육을 결정한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임신 확인 이후 낙태와 출산, 입

양과 양육 갈등 그리고 사회적 낙인과 생계부양자로서

의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편견을 넘어서 아기엄마로 홀

로서기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3-6]. 

국내에서 혼외 출산은 매년 약 6,000명에서 10,000명

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미혼모 시설 입소자 중 자녀양

육을 결정한 미혼모는 1997년 6.7%, 2,000년 9.6%, 

2,005년 28.2%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입양을 선

택한 미혼모 중 37.7%는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8]. 

양육미혼모 자녀의 주돌봄자는 미혼모 본인인 경우가 

가장 많고, 특히 자녀 양육비 부담을 가장 주된 어려움

으로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재가 양육미혼모들은 부모

역할 수행과 관련 양육자로서의 준비가 미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이나 시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자녀

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1][9]. 

선행연구에서 미혼모들은 대부분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10][11]. 미혼모시설에 거주하

고 있는 양육미혼모는 심리적 스트레스, 우울, 상태불안

이 높고 사회적지지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양

육미혼모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12-15]. 또한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

선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음에 따라 미혼모 자신도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어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불안

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10][16].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가지는 생의 가치와 유능성에 대한 확신으로 개

인이 정체감을 발달시키고 자아실현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생의 초기 단계에 발달학상으로 매우 중

요시되고 있다[17].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대처 노력을 

지속하도록 이끌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완충기능

을 하여 개인의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시킨다[18]. 미혼모들은 임신을 확인한 이

후부터 분만, 그리고 아기 양육을 결정한 이후에도 불

안함을 매우 다양하게 호소하고 있으나[3-5] 이를 객관

적으로 확인한 연구를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가 양

육미혼모의 자아존중감은 양육미혼모 뿐만 아니라 자

녀의 발달과정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이므

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 상태불안 간의 관계를 검

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자

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상태불안 세 변수의 관계를 동시

에 검증한 연구는 드물며,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고 있

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집에서 자

녀를 돌보고 있는 양육미혼모의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19]. 이에 본 연구는 재가 양육미혼모의 자아존중감 과 

사회적지지, 상태불안 간의 관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고, 

자아존중감 향상과 상태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

중재를 계획함에 있어 재가 양육미혼모의 사회적지지

와의 관련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

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 양육미혼모의 자아존중감, 사

회적지지 및 상태불안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서 재가 양육미혼모의 간호중재를 위한 기

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

다.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상태불안 간의 관계 227

1) 재가 양육미혼모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

지 및 상태불안의 정도를 파악한다. 

3) 재가 양육미혼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

감, 사회적지지 및 상태불안의 정도를 비교한다. 

4) 재가 양육미혼모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상

태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3. 용어 정의
3.1 양육미혼모
미혼모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

거나 분만한 여자를 말하며 그중에는 이미 결혼한 기혼

자가 사별, 이혼, 별거상태에서 법적 관계가 아닌 남자

와의 관계에서 임신했을 경우도 있고 또 처녀가 혼전 

임신을 한 경우를 말한다[20]. 본 연구에서 재가 양육미

혼모는 집에서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의미한다. 

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직하게 여

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21].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22]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

도(Self-Esteem Scale: SES)를 문태정[23]이 수정한 도

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대상자 스스로 자신이 돌보아지고 사

랑받고 있으며 사회의 조직망내에서 가치있는 일원이

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24].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

[25]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4 상태불안
상태불안은 불특징적이며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없

는 위험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으로 생리적 각성과 여러 

가지 유형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걱정과 감정의 주관적

인 느낌을 말한다[26]. 본 연구에서는 Spielberger[26]의 

상태불안 척도를 김정택과 신동균[27]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하는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상태불안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

계를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미혼모지원센터와 

충청남도 미혼모지원센터 두 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등

록된 미혼모 중 가정에서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재가 

양육미혼모를 유한모집단으로 미혼모지원센터의 협조

와 동의를 받아 대상자를 임의 표출하였다. 대상자는 

미혼모의 신상보호를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만나지 않

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아 설문지 배부와 회수를 맡은 

미혼모지원센터 전문 상담사 1인에게 연구목적을 설명

한 후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취지와 응답을 

원치 않은 경우는 철회할 수 있고 회수된 자료는 익명

으로 처리됨을 알려준 후 연구 참여에 동의를 구하도록 

교육하였다.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재가 

양육미혼모가 스스로 설문지를 읽고 기록하게 하였고, 

응답을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

을 서면과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은 8분～10분 이었고 응답 후에는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자료수집은 2011년 5월 20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였으며 총 1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76

부 수거되었고 설문내용에 불충분하게 답한 총 11부를 

제외한 총 65부를 연구결과로 분석하였다.  

표본 크기는 Faul, Erdfelder, Buchner와 Lang[28]이 

제시한 G*power 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으

며,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상관분석의 중간 효과크

기 .30로 선정했을 때 최소인원은 64명으로 제시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 수 65명은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

였다.  

3. 연구도구
3.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22]의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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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Self-Esteem Scale: SES)를 문태정[23]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다. 도구의 측정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대

체로 아니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부정적 

문항은 역산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총 자아존중감 점

수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Rosenberg[22]

의 자아존중감 신뢰도 Cronbach's α = .83 이었고, 문태

정[23]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 .81,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 .86이었다.

3.2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측정도구는 박지원[2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6개 문항으로 

정서적지지 4문항, 정보적지지 4문항, 물질적지지 4문

항, 평가적지지 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도구의 측정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확실히 아니다’ 1점, ‘대체로 아니

다’ 2점, ‘잘모르겠음’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확실히 

그렇다’ 5점으로 총 사회적지지 점수는 최저 16점에서 

최고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지원[25]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 .94,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 .92이었다.

3.3 상태불안
상태불안 측정도구는 Speieberger[26]에 의해 개발된 

상태불안을 김정택과 신동균[27]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개 문항으로 긍정문항 10문항

과 부정문항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구의 측정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

다’ 2점, ‘많이 그렇다’ 3점, ‘매우 많이 그렇다’ 4점으로 

부정문항은 역산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총 상태불안 

점수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pielberger[26]의 

도구 개발시 신뢰도 Cronbach's α = .92 이었고,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 .87이었다.

3.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자료의 정규분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Kolmogoroov-Smirnov test 결과 가정된 정규분포의 

확률밀도 함수의 누적확률과 유의수준 95%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Z=0.729～1.530, 

p=.019～.662) 정규분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모수

통계기법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SPSS/PC
+ Win 

15.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

지 및 상태불안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

하였다.   

2) 재가 양육미혼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

감, 사회적지지 및 상태불안의 비교는 t-test,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s 

multiple range test로 분석하였다.   

3)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

지 및 상태불안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재가 양육미혼모의 일반적 특성
재가 양육미혼모의 연령은 평균 26.84세(±5.84)로 

'20-24세' 22명(33.8%), '25-30세' 20명(30.8%), '35-39

세' 10명(15.4%), '31-34세' 8명(12.3%), '19세 이하' 5

명(7.7%)이었다. 가족수는 평균 3.06(±1.56)명 이었고, 

종교는 ‘있다’가 49명(75.4%)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

의 교육정도는 '초졸이하'와 ‘중졸’ 18명(27.7%), '고졸' 

15명(23.1%), '대학졸 이상'이 각각 14명(21.5%)의 순이

었다.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고졸' 39명(60.0%), '초졸

이하' 14명(21.6%), '중졸' 과 ‘대학졸 이상’이 각각 6명

(9.2%)의 순이었고, 부모 생존 상태는 '이혼' 39명

(60.0%),' 동거' 20명(30.8%), '아버지 사망' 6명(9.2%)

으로 나타났다.  

거주상태는 '아기와 함께 거주' 38명(58.6%), '형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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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score of perceived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state anxiety    

(n=65)
Variable M±SD Min Max

Self-esteem 3.52±.62 2.50 4.90
Social support 3.49±.79 1.27 5.00
State anxiety 2.47±.48 1.40 3.60

함께 거주' 11명(16.9%), '친척 또는 친구와 함께 거주' 

9명(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소 피로감은 ‘자주 느

낀다’ 28명(43.1%), '약간 느낀다' 19명(29.2%), '항상 

느낀다' 18명(27.7%)로 응답하였다. 월수입은 '100만원 

이하' 49명(75.4%)이 가장 많았다. 자녀 연령은 '9개월' 

9명(29.1%), '7개월' 8명(25.9%), '8개월'과 '10개월'이 

각각 7명(22.5%)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65) 

Variable Category n(%)/M±SD
Age (years) ≤19  5(7.7)

20-24 22(33.8)
25-30 20(30.8)
31-34  8(12.3)
35-39 10(15.4)

26.84±5.84
Number of family 
members living 3.06±1.58
Religion Have 49(75.4)

No 16(24.6)
Father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8(27.7)

middle school 18(27.7)
High school 15(23.1)
≥College 14(21.5)

Mother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4(21.6)

middle school  6( 9.2)
High school 39(60.0) 
≥College  6( 9.2)

The survival of status 
parents Living 20(30.8)

Divorce 39(60.0)
Father died  6( 9.2)

Resident status Living with father or 
mother  7(10.5)
Living with siblings 11(16.9)
Living with relatives 
or friend  9(14.0)
Living with a baby 38(58.6) 

Usual fatigue Feel a little 19(29.2)
Often feel 28(43.1)
Always feel 18(27.7)

Income (10,000won) Less than 100 49(75.4)
100~200 10(15.4)
≥200  6( 9.2)

Children age (months) 7 19(29.3)
8 14(21.5)
9 18(27.7)
10 14(21.5)

2.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상태불안 정도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은 평균 

3.52(±.62), 사회적지지는 평균 3.49(±.79), 상태불안은 

평균 2.47(±.48) 으로 중간이상의 점수를 나타내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Table 2]. 

3. 재가 양육미혼모의 일반적 특성별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상태불안 차이검증
3.1 재가 양육미혼모의 일반적 특성별 지각한 자아존

중감 차이검증
재가 양육미혼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지각한 자아

존중감 정도는 연령(F=3.52, p=.012), 아버지 교육정도

(F=4.81, 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31-34세(4.17±.66)’가 가장 높았고 

‘19세 이하(3.26±.05)’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중학교 졸업(3.81±.57)’

의 경우가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교육정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Table 3].

3.2 재가 양육미혼모의 일반적 특성별 지각한 사회적
지지 차이검증

재가 양육미혼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정도는 연령(F=3.31, p=.016), 아버지 교육정도(F=3.83, 

p=.008), 평소 피로감(F=8.05, p=.001), 월수입(F=4.13, 

p=.01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31-34세(4.29±.46)’, ‘35-39세(3.56±.82)’, ‘19세이

하(3.43±.39)’, ‘20-24세(3.32±.79)’, ‘25-30세(3.21±.77)’의 

순으로 30대가 10대와 20대보다 사회적지지가 유의하

게 더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정도와 사회적지지

는 ‘고등학교 졸업(3.61±.52)’인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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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the Concepts accordint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65)

Variable Category
Self-esteem Social support State anxiety

M±SD F/t p M±SD F/t p M±SD F/t p
Age (years) ≤19 3.26c±.05 3.52 .012 3.43ab±.39 3.31 .016 2.30bc±.14 6.49 <.001

20-24 3.37abc±.72 3.32bc±.79 2.66ab±.56
25-30 3.61ab±.52 3.21c±.77 2.44abc±.27
31-34 4.17a±.66 4.29a±.46 1.85c±.45
35-39 3.32bc±.36 3.56ab±.82 2.69a±.33

Religion Have 3.45±.51 -.56 .573 3.56±.42 .60 .545 2.43±.38 -.38 .705
No 3.55±.66 3.42±.87 2.48±.52

Father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3.43bC±.05 1.35 .013 3.25±.94 .38 .611 2.56±.66 .25 .372

middle school 3.81a±.57 3.51±.60 2.31±.44
High school 3.15c±.27 3.61±.52 2.56±.34
College & over 3.68b±.50 3.46±1.02 2.46±.37

Mother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3.48±.66 .25 .594 3.28±1.18 .32 .684 2.46±.25 .27 .325

middle school 3.86±.81 3.63±.50 2.17±.60
High school 3.50±.62 3.51±.65 2.54±.41
College & over 3.46±.33 3.27±.84 2.33±.30

The survival of 
status parents Living 3.49±.42 1.09 .340 3.50±.56 .11 .892 2.56±.32 2.89 .063

Divorce 3.59±.70 3.44±.71 2.37±.51
Father died 3.20±.62 3.33±1.69 2.82±.60

Resident status Living with father or 
mother 3.54±.58 .92 .928 3.32±1.14 .49 .514 2.58±.49 .07 .835
Living with siblings 3.48±.67 3.72±.63 2.38±.54
Living with relatives or 
a friend 3.65±.62 3.21±.71 2.49±.47
Living with a baby 3.50±.64 3.40±.89 2.47±.53

Usual fatigue Feel a little 3.71±.59 1.30 .280 3.95a±.66 8.05 .001 2.19c±.44 8.39 .001
Often feel 3.49±.61 3.39b±.60 2.46b±.47
Always feel 3.38±.67 3.02c±.90 2.78a±.36

Income 
(10,000won) Less than 100 3.53±.62 .63 .200 3.31±.75 .25 .675 2.51±.50 .10 .644

100~200 3.60±.74 3.58±.72 2.36±.51
≥200 3.16±.55 3.43±.72 2.64±.51

Children age 
(months) 7 3.45±.63 .44 .722 3.54±.81 .31 .812 2.50±.54 .17 .914

8 3.63±.64 3.31±.77 2.40±.44
9 3.43±.60 3.54±.84 2.51±.50
10 3.62±.65 3.37±.76 2.43±.46

a>b>c: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으나 어머니의 교육정도와는 차이가 없었다. 평소 피로

감은 ‘약간 느낀다(3.95±.66)’의 경우에 사회적지지가 가

장 높았고, ‘자주 느낀다(3.39±.60)’, ‘항상 느낀다

(3.02±.90)’의 순으로 평소 피로감 점수가 높을수록 사

회적지지는 낮게 나타났다.

3.3 재가 양육미혼모의 일반적 특성별 지각한 상태불
안 차이검증

재가 양육미혼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상태불안의 

정도는 연령(F=6.49, p=.000), 평소 피로감(F=8.39,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상태불

안은 ‘35-39세(2.69±.33)’가 가장 높았고 ‘31-34세

(1.85±.45)’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거주상태에 따른 상

태불안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경우(3.46±.00)’에 상태불

안이 가장 높았고 ‘친구와 함께 사는 경우(2.66±.00)’,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2.50±.34)’, ‘아기와 함께 사는 

경우(2.47±.53점)’의 순이었고, ‘친척과 함께 사는 경우

(2.21±.17점)’에 상태불안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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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가 양육미혼모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상태불안 간의 상관관계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상태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

과 사회적지지(r=.286, p=.021)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

고, 자아존중감과 상태불안(r=-.780, p=<.001), 사회적

지지와 상태불안(r=-.425, p=<.001)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Table 4. Correlaltions among perceived self 
-esteem, social support and state 
anxiety  

(n=65)
Self
esteem

Social 
support

State 
anxiety

Self-esteem 1
Social support .286* 1
State anxiety  -.780***  -.425*** 1

* p<.05, ** p<.01, *** p<.001

Ⅳ. 고찰

본 연구결과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

은 평균 3.52점으로 중간수준 이상을 나타내었다. 이 결

과는 미혼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김연희[29]의 연구에서 3.42점, 최유리[30]의 3.55점

으로 나타난 결과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하였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상옥[31]의 자아존중감 

3.71점, 김진영[32]의 3.81점 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났

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고은주[33]의 자아존

중감 2.97점 보다는 높게 나타나, 양육미혼모가 지각하

는 자아존중감은 대학생 보다는 낮고 결혼이주여성 보

다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각 연구에 따라 대

상자가 만나는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

각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평가의 차이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자아존중감은 나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

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나 자신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에

게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가 양육미

혼모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다양한 프로그

램은 자아존중감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자아존중감은 연령, 아버지의 교육정도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

감은 ‘31-34세’가 4.17점으로 가장 높고 ‘21-24세’ 3.37

점, ‘19세 미만’ 3.26점의 순으로, 재가 양육미혼모의 자

아존중감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교육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중학교 졸업’

이 3.81점으로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거주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척 또는 친구와 함께 사는 경우’가 3.65

점으로 가장 높았고,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경우’ 3.54점, ‘아기와 함께 사는 경우’ 3.50점의 순이었

는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정도가 높을

수록, 친척 또는 친구와 거주하는 경우에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1][7][34]와 부분적으로 일치

하였다.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사회적지지는 평균 3.49점

으로 평균이상이었다. 이는 미혼모시설에 거주하고 있

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임선희[12]의 연구결과 3.24점

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하였고, 가정폭력여성

을 대상으로 한 최연경[35]의 사회적지지 3.69점, 김명

숙[36]의 3.44점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재가 양육미혼

모의 일부는 미혼모보호시설과 모자보호시설 등 사회

복지센터를 통하여 분만과 아기 양육을 위한 체계적인 

상담과 의료혜택 및 경제적 지원 등의 도움을 받고 있

었으나, 일부는 복지시설의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도움 및 정

서적 도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3]. 사

회적지지는 개인이 지각된 사회적지지 즉 주관적지지

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사회적지

지 자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타인에게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지 않거나, 제공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지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지지로서 이용될 수 

없다[37]. 따라서 재가 양육미혼모의 사회적지지 향상

을 위해서는 미혼모, 가족, 사회 모두가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낙인에서 벗어나 아기 엄마로 홀로서기를 하는 

재가 양육미혼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먼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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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사료된다. 

사회적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은 연령, 아

버지의 교육정도, 평소피로감 이었다. 연령에 따른 사회

적지지는 ‘31-34세’ 4.29점, ‘35-39세’ 3.56점, ‘19세이하’ 

3.43점, ‘20-24세’ 3.32점, ‘25-30세’ 3.21점으로 30대, 10

대, 2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대는 분만 시 까지 아무

런 대책없이 있다가 분만을 하게 되어 병원이나 조산소

의 소개로 미혼모 복지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0대 후반부터 30대는 대중매체의 신문이나 

잡지 광고를 보고 미혼모 스스로 도움을 받고자 시설을 

찾아오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20대 초는 미혼부 또는 

친지의 권유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1][7][10]. 아버

지의 교육정도와 사회적지지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

데, 그 중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에 사회적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피로감에 따른 사회적지지는 ‘약

간 느낀다’ 3.95점, ‘자주 느낀다’ 3.39점, ‘항상 느낀다’ 

3.02점으로 평소 피로감이 적을수록 재가 양육미혼모의 

사회적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가 양육미

혼모의 사회적지지와 월수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00-200만원’ 3.58점, 

‘200만원이상’ 3.44점, ‘100만원 이하’ 3.31점의 순이었다.  

이는 여성가족부[1][7]가 양육미혼모의 사회적지지는 

연령이 ‘19세 이하’이거나 ‘30세 이상’에서, 아버지의 교

육정도가 높을수록, 평소 피로감을 자주 느끼지 않을수

록, 월수입이 ‘200만원 이상’ 일수록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연구와 유사하였다.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상태불안은 평균 2.47점으

로 중간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혼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최유리[30]의 2.53

점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이창숙[38]의 혈

액투석환자의 상태불안 2.22점과 양미선[39]의 척추수

술환자의 2.20점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태불안은 

특정한 상황과 관련되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강도가 

변화되는 인간의 정서 상태로 주관적이고 긴장이나 염

려가 의식적으로 지각된 감정이며, 또한 상태불안은 자

율신경게를 활성화시켜 위액분비 억제, 식욕부진, 수면

장애, 두통, 피로와 같은 신체장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인 장애까지도 발생한다[26]. 재가 양육모가 지각하고 

있는 상태불안이 단기간 신체에 침습적 행위가 적용되

는 혈액투석과 척추수술을 받는 대상자 보다 높다는 것

은 재가 양육미혼모의 상황과 연관지어 볼 때 해소되지 

않은 상황의 불안이 가중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재가 양육미혼모의 상태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과 동시에 상태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상태불안은 연령, 평소 피로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상태불안은 ‘35-39

세’ 2.69점으로 가장 높았고 ‘31-34세’ 1.8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평소 피로감에 따른 상태불안은 ’항상 

느낀다’의 경우 2.78점, ‘자주 느낀다’ 2.46점, ‘약간 느낀

다’ 2.19점의 순서로 평소 피로감이 높을수록 상태불안

도 높게 나타났다. 거주상태에 따른 상태불안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 2.58점으로 가장 높았고 ‘친척 또는 친

구와 함께 사는 경우’ 2.49점, ‘아기와 함께 사는 경우’ 

2.4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

에 상태불안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미혼모 스스로 아기 

장래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 미혼부와의 미해결된 

관계 및 갈등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미혼모를 바라보는 

편견과 비난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부모에 대한 

죄책감, 가족들의 비난, 부모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상

태불안이 가중됨을 판단할 수 있다[3][12].따라서 향후 

재가 양육미혼모의 상태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

그램은 개별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개발되고 적

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는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자아존중감과 상태불안, 사회적

지지와 상태불안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

계를 보여 상태불안이 낮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고, 상

태불안이 낮고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문태정[14]의 연구에서 사회

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와 최유리[30]의 상태불안과 자아존중감이 부적 상관관

계가 있다는 연구와 일치하고 있고, 구승신, 정옥희, 장

성화의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은 사회적지지 중 부모의 

지지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와 부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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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치하고 있다[40]. 미혼모는 자아존중감이 낮아 불

안 발생 가능성이 크며, 부정적인 자아를 인식했을 때 

자아존중감이 낮게 되어 자신을 무가치하고 무능한 존

재로 열등시 하여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시

킨다[10][34]는 연구보고는 우리사회가 재가 양육미혼

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첫 출발점이라고 

사료된다. 재가 양육미혼모가 긍정적인 자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지지 속에서 재가 양육미혼모의 

상태불안은 감소되고 자아존중감은 향상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재가 양육미혼모는 사회

적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상태불안

이 낮고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

다는 연구결과를 통하여 재가 양육미혼모의 자아존중

감과 사회적지지, 상태불안은 매우 관련성이 높은 변인

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재가 양육미혼모의 임신 초기 

단계부터 개별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체계를 구축, 

강화하여 상황에 따른 불안을 감소시켜 재가 양육미혼

모가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자존감을 유지해 나아

가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건강하고 

만족스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과 사회의 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하며 상태불안을 감소시키고 사회

적지지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재가 양육미혼모 65명을 대상으로 재가 양

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및 상태불

안의 정도와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미혼모

지원센터와 충청남도 미혼모지원센터에 등록한 재가양

육미혼모를 임의표집하였고 SPSS/PC
+ Win 15.0 

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상태불안의 정도는 중간수준 이상의 점수

로 선행연구과 유사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연령, 아버지

의 교육정도에 따라, 사회적지지는 연령, 평소피로감에 

따라, 상태불안은 연령, 평소 피로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자아존중감과 상태불안 그리고 사회적지지와 상태불안

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재가 양육미혼모의 자아존중감과 사회

적지지를 향상시키고 상태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

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

한다. 

본 연구는 재가 양육미혼모의 대상자수가 적어서 연

구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재가 양육미혼모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상태불안 

세변수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추후연구에서는 재가 양육미혼모의 자아존중

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인이 필요하며 재가 양육미

혼모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

께 그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와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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